
일본 기업·경영 동향

경 제 경 영 리서 치

□ 일본 FDI 전개와 그 특징1)

- 투자 및 무역에 관한 추이로부터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의 역사와 현상을 파

악함과 동시에, 최근 해외진출의 큰 무대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본기

업의 진출에 관한 동향을 개관

FDI 동향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수량적 추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출이라는 형태를 거쳐,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1 이 글은 日本興業銀行 보고서(2002년 N o.3)에 실린 我 製造業の變容と中國進出の實態'의 일부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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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는 80년대 이후 본격화

·해외직접투자는 8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6∼89년 급증 →90∼91년 급감

→ 92년부터 다시금 급증한 이후 증감을 반복

- 80년대 전반

·80년대의 직접투자 증가는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면

서, 수출에 의해 확보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각국별 동향을 보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해외직접투자 전체의 40%에 근접

- 80년대 후반

·86∼89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高를 배경

으로 현지생산을 강화시킨 결과임

·또한 동시기는 일본경제의 호황기였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의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

·아시아 등 저임금국가에 국한하며 보면, 직접투자는 완성차 수출 금지를 계

기로 knock down형식으로 시작되어, 그 후 현지시장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해외생산, 또는 제3국 시장을 목표로 한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생산거점

화로 전환

- 90년대∼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소위 버블기인 1989년에 최고액을 기록한 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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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불황과 함께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

만, 감소경향은 일단 멈춤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해 보면, 엔高가 진행중인 1994년 이후 증가, 97

년에는 과거 최고액을 기록, 98년 통화위기에 의해 일단 금액은 급감했으나,

2001년에 들어 큰 변화가 보임

▲ 2000년 상반기와 2001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0%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에 대한 투자만이 11.7% 증가

▲ 아시아에서 싱가폴, 한국 등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수위를 차지

▲ 대중국 직접투자는 99년 76건, 838억 엔, 2000년 102건, 1099억 엔에서

2001년 상반기중 전년도 실적에 맞먹는 102건, 909억 엔을 기록

해외생산비율

- 해외생산의 비중 증가

·해외현지법인과 일본법인의 매상고 비율인 해외생산비율 을 보면, 80년대후

반∼90년대전반의 5-8% 수준에서 계속해서 상승하여, 2000년에는 14.5%에

달함

▲ 이는 미국 27.7%, 독일 32.1%(97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해외생산비율 = 현지법인(제조업) 매상액 / 국내법인 (제조업) 매상액 X 100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만의 해외생산비율을 보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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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17-18%로부터 거의 연속적으로 상승해 2000년에는 34.1%에 달

하고 있어,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제조업부문의 현지법인 매상고 급증

·제조업부문의 현지법인 매상고는 87년 약 13조 엔에서 증가해, 2000년도 조

사(1999년 기준)에서는 매상고가 약 58조 엔에 달함

·이에 반해, 2000년 무역통계상 일본기업의 수출액이 약 52조 엔에 불과

·즉, 해외현지법인의 매상고가 일본국내로부터의 수출고를 상회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 급증과 무역흑자 경향

- 역수입(해외현지법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국내 수입)의 증가

·역수입액이 총수입액(무역통계기준)에서 점하는 비율을 보면, 87년 4.0%로부

터 상승, 99년에는 4조9,000억 엔에 달함

▲ 지역별로 역수입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현지법인에 의

한 것으로, 역수입액 전체의 80%를 점함

·역수입비율(=현지법인의 對일본 수출액/ 현지법인의 全매상고 × 100)도 80년

대 후반의 5-6%로부터 상승, 99년에는 10.0%에 달함

▲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 관해서는 역수입비율은 24.3%로 현지법인 매상의

1/ 4이 對일본 수출임

·이렇듯 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역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일본의 무역흑

자는 최근 감소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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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中무역에서의 변화

·2001년 무역을 개괄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수입비율은 84.0%를 기록,

2000년(82.7%)보다 1.3%증가를 나타내 과거 최고를 갱신

·이 가운데 기계류 수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對中수입총액에서 점하는 기계류 비중(28.4%)이 종래의 최대수입품목이었

던 섬유제품 비중(29.1%)에 육박

▲ 2002년도에는 기계류가 중국으로부터의 최대수입품목이 될 수도 있음

- 무역전체에서 차지하는 對中무역의 비중 및 특징

·일본의 무역총액전체에서 점하는 對中무역비중은 2000년(9.9%)로부터 1.9%

증가한 11.8%를 기록, 사상최초로 10%를 넘어섬

·또한, 국가 및 지역별로도 중국은 1994년이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임

▲ 실제로는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수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

어 중국·홍콩을 합산한다면, 적자는 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

▲ 중국 통계에서 일중무역은 수출입 모두 거의 동액임

→ 이러한 무역품목의 고도화는 일본기업의 제조거점의 중국 이동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對中무역액의 증가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의 중국이라는

존재가 급격하게 제고

< 주요무역상대국 및 무역수지 >
(2001년, 단위 : 억엔)

국가 무역액 비중 무역수지
1 미국 223,965 24.5 70,628
2 중국 107,903 11.8 -32,614
3 한국 51,621 5.6 9,828
4 대만 46,631 5.1 12,217
5 독일 34,035 3.7 3,930
6 홍콩 30,032 3.3 26,495
7 말레시아 28,959 3.2 -2,216
8 태국 27,007 3.0 1,844
9 오스트랄리아 26,821 2.9 -8,136
10 인도네시아 25,836 2.8 -10,282
11 싱가폴 24,390 2.7 11,332
12 영국 22,039 2.4 7,462
13 아랍에메레이트 18,707 2.0 -12,477
14 필리핀 17,741 1.9 2,160
15 캐나다 17,390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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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질적 변화 CPN 과 제품의 통합도

(1) 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CPN)

- 과거 일본기업은 수출을 통한 globalization를 지향

·이는 일본형 생산프로세스는 프로세스 그 자체에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어

수직통합모델을 추구함으로써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과의 transaction cost가 높아, 부품단계에서부터 제품

全體最適을 추구해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

·이러한 시대에서는 국내생산→수출이라는 형태의 globalization이 추구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음

·여기서, 해외로의 생산거점 이동은 수요지 입지에 국한되어 일본형 수직통합

모델이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형태에 불과

- FDI의 질적 변화

·설계·개발로부터 조립을 거쳐 판매 및 서비스까지를 묶는 일련의 Value

chain이 unbandling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 국경을 초월한 수직통합모델 의

성격을 띠었던 FDI는 큰 변화에 직면

·첫째, 종래와는 달리 모국인 일본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주력

생산거점을 해외에 이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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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생산거점(조립공정)은 자사 그룹 내에 국한되지 않고 EMS와 현지

자본 기업일 수도 있음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기술적으로 급성장

- CPN의 진행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의 스티븐 코엔 및 마이클 볼러스는 정보기술분야에

있어 미국기업이 아시아국가들의 기업에 주목해, 종래의 수직통합모델을 탈

피해 가는 양상을 CPN이라고 개념화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금까지의 기업간 조직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출자관계,

국경을 초월해 기업간 관계를 확대시켜, 자사 외부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

했을 때에는 공정 전체를 outsorcing할 수도 있음

·CPN이라는 개념은 현재 일본 제조업에도 일어나고 있는 국제분업체제의 방

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2) 제품의 통합도

- 이렇듯 새로운 CPN 시대에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에서 출자관계, 국경을 초월한 생산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전개될 것인가?

- open module화의 진행에 의한 일본형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약화

·과거 일본기업의 경쟁력 원천은 수직통합을 축으로 수평전개에 의한 대량생

산, 대량소비 로 특징지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은 생산방식에서의 open module화의 진행과 더불어 상

실되고 있음

·이러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조립가공 공정이 중국에 이전

- module화 정도에 따른 해외이전 진행 가능성

·molule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하기 쉬운 산업 및 제품 생산분야에서 해외이전

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 반면, modular화가 힘든 분야는 국내에서 계속 생산

·이를 製品 統合度라는 개념을 통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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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통합도는 각제품의 architecture에 관해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상호의 상호관련성

및 의존성의 높음을 의미

- PC,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의 통합도는 시간축과 더불어 변화

·이전에는 PC도 휴대전화도 공간적 제약 때문에 특수부품을 많이 필요로 하

는 통합도가 높은 제품였으나, 현재에는 대만계 메이커의 연이은 중국진출

로 중국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

·최근 들어 공작기계 및 오토바이 등 mechanical한 제품群에서도 일부 이러한

흐름이 파급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기 등의 非量産品 혹은 자동차에서는 제품 통합도가 여전히

저하하고 있지 않음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연료를 연소시켜 이를 통해 얻어지는 동력을 驅動系

부품에 전달한 후, 타이어를 매개해 동력을 지면에 전달함으로써 차체가 움

직여지는 제품

·이러한 기본프로세스의 작동은 각 공정 및 부품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될 것

을 요구

·또한 차체의 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경량화를 달성하고, 전체의 構造計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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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고도의 全體最適을 추구

→ 자동차란 제품은 원래 통합도를 필요로 하는 architecture를 내재

※ 물론, 최근 들어 최근에는 자동차에서도 모듈화가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는 자동차라고 하는 제품에서 몇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모듈

을 형성, 모듈의 조립을 협력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임

즉, 현재로서는 이른바 closed module(조립공정의 분업화)를 시행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계열을 초월한 모듈부품이 오픈으로 공동화되어 유통되는 open module 개념과는 본질적

으로 다름

- 현재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은 제품 통합도 맵에서의 위치를 반영하는 형식으

로 진행중이라고 추정됨

·즉, 통합도가 낮은 제품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중국진출이 개시

·이는 곧 통합도가 높은 제품은 조립공정의 부가가치가 크고, 요구되는 기술

수준도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

→ 중국에서 일본기업의 출자관계, 국경을 초월한 생산프로세스의 전개 는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

(임채성 : cslim@hri.co.kr ☎ 3669-4008)


